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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시부노 선수, 고향 오카야마에 웃는 얼굴로 돌아오다 】 

 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 

 

12 월 6 일에 위민스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제패하는 등 올해 활약한 프로 골퍼 

시부노 히나코 선수가 국내 투어를 마치고 오카야마시로 돌아왔습니다. 

오카야마시에서는 시부노 선수의 역사적인 위업을 기리기 위해 본시 스포츠 

분야의 최고상에 해당되는 오카야마시 히토미 키누에 스포츠  ‘오카야마 스포츠 

영예상’ 의 표창식을 실시했습니다. 

 

수상식 전 제가 시부노 선수에게 프로 1 년째였던 작년과 크게 발전한 올해 

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봤더니 시부노 선수는 「기술도 성장했지만 마음 변화가 

더 컸다.」고 말했습니다. 

5 월 국내 4 대 대회에서 첫 우승한 후 「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껴서 더 이상 

우승 못 할 것 같다.」며 불안해 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

그러나 「저는 정말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. 이제부터 



저를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골프를 치자.」라는 생각을 갖게 

되었다고 합니다. 

이런 생각으로 임한 결과 8 월 여자 오픈 골프를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

국내 투어 4 승, 상금 랭킹 2 위 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. 

 

시상식에서 시부노 선수는 「위민스 브리티시 여자 오픈 우승 했을 때 

외국분들이 ‘ 웃는 얼굴로 골프를 해주어서 고맙다’ 는 말이 정말 기뻤다. 

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은 일본,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골프로 웃음을 줄 

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,  오카야마 대표로서 오카야마를 자랑스러워하며 

세계에 뻗어 나가고 싶다.」 라는 메시지를 표하였습니다. 

 

시부노 선수,  1 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. 작년 서일본에서 발생한 

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부노 선수의 고향인 히가시구 히라지마 지역뿐만이 

아니라, 오카야마 전체가 시부노 선수의 우승 소식으로 매우 큰 힘을 

얻었습니다.  

우선은 고향 오카야마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푹 쉬세요. 

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활약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

 


